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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타민음료 방부제 국제기준 적합?
식약청, 국내기준은 CODEX․일본과 같은 수준 … 비타500도 안전

비타민 음료 등 기능성 음료에 포함된 보존료(방부제)인 안식향산나트륨의 함유량이 유럽연합(EU)의 기준을 

뛰어넘는다는 서울환경연합의 지적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“국내 기준은 국제규격에도 부합한다”고 밝혔

다.

음료의 안식향산나트륨 허용기준이 국내는 600㎎/㎏으로 EU의 기준치인 150㎎/㎏에 비해 낮다는 서울환경

연합의 지적에 대해 식약청은 우리나라 기준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(CODEX) 및 일본과 같은 수준이고 미국

(1000㎎/㎏)보다는 오히려 높다고 강조했다.

서울환경연합이 국내 대표적인 비타민 음료인 <비타500>의 안식향산나트륨 함유량이 가장 높다고 지적한 

것에 대해서도 식약청은 “비타500은 국제기준으로 안전하다”는 입장을 밝혔다.

식약청에 따르면, 비타500 한병(100㎖)에 들어있는 안식향산나트륨은 29㎎으로 CODEX의 일일 허용섭취량

(ADI)을 적용하면 성인은 하루 9.5병 이상을 매일 마셔야 허용기준을 초과한다.

ADI 기준은 성인의 몸무게 1㎏ 당 안식향산나트륨 허용량이 5㎎으로 55㎏ 몸무게인 성인은 하루 허용량이 

275㎎에 달한다.

또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4-5세 유아(몸무게 14㎏ 기준)는 2.4병 이상을 매일 마셔야 기준을 초과한다.

식약청 관계자는 “ADI 기준은 평생 매일 먹어도 안전한 양을 정한 것”이라며 “"서울환경운동연합이 섭취량

과 섭취빈도를 고려하지 않고 일시적인 일일 허용섭취량을 넘기 때문에 인체에 유해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적

절하지 못하다”고 주장했다.

한편, 서울환경연합은 9월13일 기자회견을 열어 기능성 음료 8종의 안식향산나트륨 함유량을 조사한 결과 

대부분의 음료가 유럽연합(EU)의 함유 기준치를 최고 2배 가까이 넘어섰다고 발표했다.

환경운동연합 자료에 따르면, 식료품용 방부제 중 하나인 안식향산나트륨의 함량이 <비타500>은 kg당 

0.29g으로 가장 많았고 <비타파워>가 0.26g, <비타1000 플러스>가 0.24g 순이었고 다른 조사 대상품목 5개에

는 각각 0.14~0.22g이 함유됐다.

비타민음료의 안식향산나트륨 함량이 법적 기준치인 kg당 0.6g을 넘지는 않지만 체중 14kg인 유아의 안식

향산나트륨 하루 섭취 허용량이 70mg인 점을 감안하면 일부제품은 어린이가 1개만 먹어도 하루 허용치를 뛰

어넘는 방부제를 섭취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 환경운동연합의 주장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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